
고용노동부
보도설명자료

보도시점 2024. 11. 17.(일) 배포 즉시

임금명세서 교부 관행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
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.

1. 관련 기사
□ 11.17.(일) 연합뉴스, “직장인 24%, ‘법적의무’ 임금명세서 못 받아” 등 다수 

기사 관련
2. 설명내용
□  ’21.11.19.부터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시에 

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함
 ㅇ 이와 관련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작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’22.4월부터

「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」을 무료로 배포(누적이용건수 95만건, 
’24.10월말 기준)하고 있으며,

 ㅇ ’24년에는 가산수당과 세금․사회보험료 자동 계산 기능을 추가하는 등 
프로그램의 편의성도 대폭 개선하였음

□ 아울러, 사업장 근로감독 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은 기본적으로 확인
하고 있으며, 금년에는 국세청․사회보험기관 홈페이지, 4대보험 통합
고지서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

 ㅇ ‘임금명세서 교부는 기본 중의 기본’ 이라는 인식이 산업현장에 자리 
잡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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